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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교섭…사용자협의회, 생명·안전·상시·지속업무정규직화요구에묵묵부답

12호

축소교섭까지벌이며의견접근시도했으나못미쳐
12차 중앙교섭. 노조, “금속 최임 등 견해 차 있다”… 사용자협의회,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 등에 수정안 제시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

가 7월 30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

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고 

축소 교섭까지 벌이며 견해차를 좁히

려 했으나,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

다.

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금

속 산별 최저임금액을 11차 교섭에서 

제출한 금액과 같은 8천 6백 원을 제

시하며 “축소 교섭에 들어간다면 수

정안을 제시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사용자협의회는 원·하청 불공정거

래 개선을 위해 납품 하도급 업체 선

정 시 ‘노동기본권 보장’을 기준으

로 하자는 노조 요구에 대해 ‘노동

법 준수’를 기준으로 하자는 기존 

제시안에서 한발 물러나 ‘노동기본

권’은 수용하되 보장이 아닌 준수와 

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

제출했다.

노조는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

서 피해 노동자 범위에 파견, 용역, 

사내하청,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

자고 제시했으나, 사용자협의회는 

‘다른 노동자’라고 명시하자고 주

장했다. 노조가 고통의 범위에 정서적 

고통을 포함하자고 요구했으나, 사용

자협의회는 ‘신체적, 정신적 고통’

만 포함하자는 안을 다시 제출했다. 

사용자협의회는 괴롭힘의 목적으로 

구조조정과 성과압박, 조합 탄압을 넣

자는 노조 요구도 반영하지 않았다.

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

제시안을 설명하며 “노조가 일터 괴

롭힘의 피해 대상에 파견노동자와 용

역, 사내하청,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

함하자고 요구하는데, 이 요구는 회원

사 소속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인

사 조처 등을 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

다”라고 주장했다.

노조는 정회하고 축소 교섭 여부를 

논의한 뒤 축소 교섭에 들어갔다. 금

속 노사 축소교섭단은 교섭과 정회를 

거듭하며 치열한 교섭을 벌였다. 금속 

노사는 양측 견해차를 좁히는데 만족

하고,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.

축소 교섭을 마치고 속개한 12차 

중앙교섭에서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

은 “오늘 의견 접근을 기대했지만, 

최종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”라

며 아쉬움을 나타냈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 마무리 

발언에서 “최저임금 인상 금액을 두

고 논란을 벌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

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 

차례 얘기했다. 내년 교섭부터 금속산

업 최저임금 산정 제도 개선에 관한 

노사 간 논의가 꼭 필요하다”라며 

“13차 교섭에서 금속 노사 간 의견

이 더 근접할 수 있도록 고민하자”

라며 교섭을 마무리했다.

13차 중앙교섭은 오는 8월 13일 노

조 주관으로 조합 회의실에서 연다.


